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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원래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 하지만 19세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날부터 술을 마실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마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대학은 어색한 동기,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 학과마다 다양한 술문화가 존재한다.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친해지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술문화는 대학에서 친목의 기능을 하며 없어져서는 안될 문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술문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로 존재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얼마전에 우리 학과인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많이 시끄럽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많은 게시글 중에 술문화를 비판하는 글이 많았다. MT에서 의리주를 진행하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끼리 친해져서 술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 술자리를 가지며 친해진 사람들끼리 족보를 공유하는 것, 단체 회식에서 술을 빼면 눈치를 주는 것 등이 있었다. 나는 술을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아 못 마시는 사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사람, 술을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017년에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70.5%가 이러한 술문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술문화의 개선이 어려운 이유로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선택한 사람이 35.8%나 되었다. 비록 조사가 오래되었긴 하지만 이 수치는 대학의 술문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문제점은 강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의리주, 술게임 벌주, 원샷 같은 거절하기 어려운 문화는 줄어들어야 하며 술을 빼면 마셔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강요를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꿀 때 술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무알코올이나 음료수를 준비하고 술게임이나 의리주 같은 것에 걸려도 자연스럽게 빼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술자리 뿐 아니라 운동이나 짝선짝후, 동아리 등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고 대학교의 술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술문화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그러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던 에브리타임 관련 문제는 과장되고 거짓된 것도 존재하지만 술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술문화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친해져 술을 잘 마셔야지 대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하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학의 술문화라고 생각한다. 
